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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본 : 김성하

#1. 거실. 실내.

갑. 소파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다. 그때, 방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며 을이 등

장해 소파 밑 바닥에 앉는다.

을

언니. 치킨 먹을래?

갑. 폰 화면 너머로 을을 바라본다.

갑

치킨? 다이어트 한다더니?

을

내일부터 하려고.

갑

음... 어디서 시키게?

을

늘 먹던데. 이번에 신메뉴 나왔다던데?

갑

신메뉴...?  매운건 아니지?

을

응. 더치?



갑

그냥 네가 사! 

대신 조금만 먹을께. 응?

(소파에서 일어나며 을의 등을 툭툭 친다.)

치킨 올 때까지 네일 하고 있을테니까

도착하면 불러!

을은 대답하지 않고 폰을 바라보며 치킨을 시킨다. 갑은 그런 을의 모습이 익숙한지 신경쓰

지 않고 걸어간다.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암전.

그리고 벨소리가 울리며 인터폰 화면으로 연결된다. 텅빈 복도가 비춰진다.

발소리가 들리고 문 열리는 소리,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, 문 닫히는 소리가 이어진

다. 현관 잠금장치가 잠기는 소리.

을

(큰소리로)

나와! 치킨 왔어!

갑

(방에서 걸어나오며)

야 이거 냄새 좋다. 느낌이 괜찮은데?

걸어나오는 갑의 이야기를 듣는지 마는지, 을은 밥상 위에 치킨을 풀어놓기 바쁘다.

치킨의 뚜껑을 여는 을.

갑

(치킨을 바라보며)

뭐야. 뼈야?

갑이 을을 노려본다.



갑

나 순살 좋아하는거 알면서...

을

그럼 먹지 말던지.

을은 갑을 쳐다보지 않고 비닐장갑을 끼기 시작한다.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갑

갑

그래. 뭐.

을. 여전히 갑을 쳐다보지 않고 이번엔 소스를 뜯으며 치킨무를 갑에게 건넨다.

갑

(치킨무를 받아들며)

예이예이. 사장님. 공짜로 얻어먹는데 받들어 모셔야죠 

허허

치킨무를 들고 싱크대로 걸어가는 갑. 그 사이 을은 닭다리 2개를 모두 뜯고 있다.

그걸 모르고는 치킨무의 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돌아온다. 

두 개의 닭다리가 이미 모두 발골되어 놓여있고, 날개를 뜯고있는 을이 보인다.

을

뭐?

(갑을 올려다 보며.)

.

그 모습을 바라보던 갑. 천천히 걸어가 치킨무를 내려놓고 다시금 싱크대 쪽으로 향한다.

을

또 어디가?

그 사이 싱크대 옆 냉장고 앞에 서서, 냉장고의 문을 열고 안을 뒤적이는 갑.



갑

어 콜라 좀 마시려고.

을

올때 컵 내꺼도 가져와.

갑. 대답하지 않고 콜라를 꺼내들어 을에게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리고 열심히 흔든다.

을은 치킨을 먹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. 거품이 나지 않게 섬세하게 흔든 콜라 패트병

과 두 개의 컵을 가지고 밥상으로 돌아가는 갑.

갑

(콜라와 컵을 내민다)

을

(갑을 올려다보다 귀찮다는 듯, 비닐장갑을 벗으며)

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네일하냐?

투덜거리며 콜라를 여는 을. 흔들려있던 콜라가 뚜껑이 열림과 함께 거품이 차오르더니 역

류한다. 화들짝 놀라며 다시 뚜껑을 잠그는 을. 갑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장대소한다.

을

야!

(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발골해둔 다리뼈를 집어 갑에게 

던진다.)

날아가는 다리뼈. 콜라에 젖은 채 분노한 을. 웃느라 바쁜 갑이 보이며 암전. 

타이틀 –자매- 뜨며 end.


